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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철 내장재 “난연 업그레이드”
철도청, 화재기준 강화대책 시제차량 공개 … 2006년까지 전면교체

화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전동차 시제차량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.

철도청은 11월26일 서울철도차량정비창에서 정부 부처 및 전국 지하철운영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

데 전동차 개조사업 시제차량을 소개하고 화재 실연 및 개선품 품평회를 열었다.

행사에서는 기존 전동차 내장제품과 개선제품이 서로 비교․전시됐으며, 전동차 1량에 4ℓ의 휘발성 시너를 

뿌린 뒤 인화시켜 화염전파 상황과 연기 및 유독가스 발생 유

무 확인과 일정시간 후에 자연 소화되는 방제성능이 선보였다.

또 행선 안내표시기를 전광판으로 바꾸고 소음․분진유입 

최소화를 위한 통로연결막 개선과 장애인 승차공간 확대배치 

등 승객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.

특히,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 따른 전동차 화재기준 강화대

책으로 단순 화염전파 속도만 규제했던 종전 기준에서 화염 전

파성, 연기 밀도, 유독가스 발생량 등 화재와 관련된 제품별 특

성에 맞는 

화재기준을 

적용해 제작됐다.

철도청은 2003년 제1차 추경예산 509억원을 투입해 10월

에 계약된 428량을 우선 개량하고 2004년 428량, 2005년 

428량 등 2006년까지 모두 1984억원을 단계별로 투입해 수

도권에 운행중인 전동차 1668량을 모두 개량할 계획이다.

철도청 관계자는 “전동차 화재규격을 영국, 프랑스, 미국 

등 철도선진국의 기준보다 강화․적용해 앞으로 수도권 시

민들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

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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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차 내장제 화재 시연시험

화재기준이 강화된 전동차 차량 내부


